
양회를실은트럭이

희뿌연먼지를피우며들어선다

두런거리는말소리가들린다

<타향살이> 구성지게 불러주던

박씨도 삽자루를 놓고

밀린 노임에며칠째울상이다

흙먼지속에양미간을찌푸리며

지금내가골똘히들여다보는것은

도면인가아니면내인생의축도인가

포크레인도떠날시간을기다리며

검은그림자드리우고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마무리집시다

해소병으로 쿨럭이는 목수 배씨의 등을 두드리

지만

나는알고있다

달아난기업주는깜깜무소식이고

이번어음도여지없이부도가날것이다

줄담배를피워물지만

농협연체이자지급날이라며

노임을졸라대던이씨가

마침내책상을치고고함을지른다

식당아지매는외상장부를내민다

은행도부도나는세상인데누굴믿어요

이회오리바람속에

들어도못들은척못들어도들은척

여기저기전화를걸면서

급전도하루이틀이지

어쩌자고이공사를끝내려는걸까

나는미궁을헤매고있는데

옷을갈아입은콘크리트공김씨의다리엔

어느새시멘트물이올라있다

아우성치던사람들도하나둘떠나고

공사장엔어느덧어둠이깔린다

외상값에몸이묶인사람처럼

그저멍하니넋을놓고있는데

이제그만들어가시죠

현장사무소최씨가안쓰러운듯한마디건넨다

그의책상위먼지뽀얀달력엔

얼마남지않은막내아들등록금납부일이

동그랗게그려져있다.

콘콘크크리리트트

작은포대의세멘트가루는

폴폴날리어서

모래자갈물들과몸을섞는다

강한응집력과뜨거운정열의수화작용

표면에송글송글맺히는

물거품방울들

한주일동안의기다림을거쳐서

돌처럼굳어지는침묵

우리들은그의몸에쾅쾅못도박고

그속에들어가살기도한다

현현장장에에세세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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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사장장 그그리리고고 콘콘크크리리트트


